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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코프스키와 메크 부인
 

나    운   영

    차이코프스키(Pyotr Ilyich Tchaikovsky,1840〜1893)는 그가 25세때에  「페테르스부르그 음악원」을 졸업하

고 그다음 해에  「모스코바음악원」에 화성학 교수로 취임한 이래 원장에 이르기까지 11년간을 후진 양성을 위하

여 자신을 희생하였던 것입니다. 즉 그는 작곡하는 것에 조금도 권태를 모르고 열중하였으나 가르치는 일은 해

를 거듭할수록 싫증을 느끼곤 했던 것입니다. 전적으로 작곡에 몰두할 수 있는 조용한 시골의 이상적 생활을 항

상 꿈꾸고 있었지만 이런 것은 그와는 인연이 먼 이야기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.

    그런데 그가 37세 되던 해부터 폰 메크(1831~1894) 부인과의 우애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 폰 메크 부

인은 그 당시 46세의 한 부호의 미망인으로서 차이코프스키와는 한번 만나 본 일도 없는 분이었으나 그의 음악

을 너무도 사랑했던 나머지 연금 6,000루불을 아무 조건 없이 내주었던 것입니다. 이로 말미암아 차이코프스키

는 드디어 교단생활을 청산하고 숙원이었던 행복스러운 작곡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

때부터 13년간 그는 자유롭게 스위스, 이태리 등지를 전전하며 마음껏 작곡하여 많은 걸작을 완성시켰던 것입

니다.

    소위 아카데믹한 수법만을 강의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아카데믹한 수법에서 되도록 벗어

나야만 하는 것이 창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작곡가가 교육을 겸한다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 

아닐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—서로 서신 왕래만 있었을 뿐 한 번도 만난 일조차 없는 한 미망

인이 청년작곡가에게 13년 동안이나 연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.

    만약에 폰 메크 부인의 재정적 원조가 없었다면 차이코프스키는 <비창 교향곡>, <조곡 호두까기 인형>, <바

이올린 협주곡> 등 걸작을 남기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 따라서 메크부인 없이는 차이코프스키와 그의 음

악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.

    실로 폰 메크 부인은 비단 악성 차이코프스키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은인이기도 

합니다.

 < 1962.  새교실 >


